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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이의 눈높이를 찾은 후에 질문을 던지라 

몇 년 전 <전파견문록>이라는 인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면 출연한 연예인들이 팀을 나눠 아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맞히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만으로는 문제를 맞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전파견문록>에 나왔던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1)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               ) 

2)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               ) 

3)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               ) 

4)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               ) 

5)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               )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어린이의 프레임과 어른의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프레임에 갇혀서 쩔쩔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미를 한층 더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프로그램 중간에 시청자들에게만 정답이 공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을 맞히지 못하는 패널들이 우스워 보입니다. 저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못 맞히니 하면서 패널들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애매하게만 들리던 어린아이의 힌트도 답을 알고 보면 그 힌트가 전혀 애매하지 않은, 심지어 아주 적절한 힌트라고 여겨집니다. 시청자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힌트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은 답을 몰랐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착각을 즐기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힌트를 보고 정답을 찾았습니까? 

1)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 바퀴벌레 ) 

2)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 손님 ) 

3)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 진짜야? ) 

4)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 시작 ) 

5)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 아빠의 뱃살 ) 

소그룹 내에서도 종종 이런 종류의 실수가 재현됩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졌는데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진 쪽이나 그 질문을 받은 쪽이나 양 쪽 모두가 당황합니다. 대개 이럴 경우 원인은 질문을 던진 쪽에 있는 법입니다. 질문을 받는 쪽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이런 결과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첫 출발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던지는 질문이 복잡하지는 않는가?’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제대로 전달되는 법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찾는 것조차 힘들 만큼 문장 자체가 복잡하고 길이마저 길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멋진 단어로 꾸며진 질문보다는 단순하지만 핵심을 전달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던지는 질문이 구체적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굳이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아도 될 뻔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대답 역시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쉽게 묻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 구체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듣는 이의 눈높이를 찾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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